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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훈 작가는 설치미술, 퍼포먼스, 회화, 영상 등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번 개인전 <상상소>는 퍼포먼스로서 <연속>, 조각으로 

<에그맨> 시리즈, 회화로서 모로코에서 그린 그림들로 이루어진다. 전시의 주제인

‘상상소’ 는 작가의 세계관과 예술가로서의 입장을 반영한다. ‘상상’은 이미지화하는

행위이고 ‘소(塑)’는 흙을 빚다는 의미의 한자로 조각과 소조를 아우르는 ‘조소

(彫塑)’에서 차용하였다. 작가는 모든 사물이 그림이나 조소와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소재의 선택과 이를 작품화하는 데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표현방식은 다양해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소재(모티브)가 될 수 

있으며, 버려진 것조차도 소재(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양태훈 작가는 특별한 주제나 개념을 갖고서 작업에 착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체를 선택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다. 우선, 즉흥적이고 

비계획적 작업으로서 ‘파운드오브제(found object)’로 만든 설치미술과 재현의 

대상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드로잉을 든다. 반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착수하는 작업을 할 때 조각과 페인팅으로 한다. 조각은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서 수행하여 완성에 따른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고, 페인팅은 소재의 

선택은 우연적이지만 재현인 만큼 구체성을 띤다. 마지막으로, 계획과 비계획을 

적절히 섞은 작업으로 퍼포먼스를 행한다. 일상에서 경험한 바와 사유한 내용을 

몸을 도구 삼아 표현해 내는데, 공간과 시간에 적합한 도구와 구성, 그리고 행위를 

설계한다. 그러나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순간에는 우연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도록

느슨한 계획 방식을 선택한다. 이러한 구분 하에 전시되는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페인팅 연작으로 <모로코1>, <모로코2>는 지난해 다녀온 모로코의 

사막에 위치한 레지던시 ‘카페티사드마인(Cafe Tissardmine)’에서 진행한 작업들

이다. <모로코1>은 종이에 과슈로 그린 126점의 그림을 노끈에 집게로 달아놓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모로코2>는 보드캔버스에 과슈로 그린 21점의 그림을 벽에 

거치하듯 설치하고 앞에 모로코의 모래와 동물뼈로 사막의 모래언덕을 연출한다. 

작가는 “모로코를 옮겨와 보자”는 생각으로 모로코에서의 개인 기록화를 전시하

고자 했다. 그림에는 모로코에서 맞닥뜨린 일련의 소재들로서 건물들, 줄에 널려

있는 빨래, 사방탁자, 사막에서 본 것들, 인근 동네 아이들, 사물들 등을 담고 있다. 

드로잉 연작으로 <동상이몽> 등의 작업들은 영국 유학시절에 제작한 작업으로 

재현된 형상은 없고, 붉은 색면과 날카로운 느낌의 검정색 선이 낙서처럼 무질서

하게 칠해지고 그어져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작가의 표현대로 절정의 도취

상태가 느껴진다. 재현과 비재현, 계획과 비계획의 구분으로 페인팅과 드로잉을 

나누는 작가의 방식을 보면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장르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태훈의 몸으로 빚는

일련의 작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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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전시 개막 당일 행하는 퍼포먼스 <연속>이 있다. 대략 4~5분 

남짓의 시간동안 진행되는 단막극 형식의 퍼포먼스로서 지난해 개인 스튜디오에서

실험적으로 행한 3부작 <검은풍선>, <꼬리>, <인체연소>의 합본이라 할 수 있다.

<검은풍선>은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장면

에 착안하여 헬륨가스와 붉은 안료를 넣은 검은 풍선을 머리 위에서 터뜨리고, 

<꼬리>는 둔부에 붉은 꼬리를 달고 사각 구조에 설치된 물통을 잡아당겨 물을 

뒤집어쓰고 달려가다 벽에 세운 매트리스에 부딪혀 넘어지며, <인체연소>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바닥을 기어 와 의자에 놓인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다. 초현실적 

현상의 하나인 ‘인체연소’를 모티브로 한 작업으로서 ‘초월’에 대한 작가의 관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언급한 세 작업에서 복장은 제각각이지만 붉은색을 띤다는

점과 마지막 붉은 여장이 인상적인데, 이는 뒤샹의 ‘에로즈세라비(Eros C'est La 

Vie)’를 연상하게 하면서 성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읽힌다. 

세 가지 실험적인 행위를 이번 전시의 퍼포먼스인 <연속>에서 연속해서 전개

하는데,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은유이자, 자신이 동경하는 

‘초월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작가는 퍼포먼스 <연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퍼포먼스는 저에게 일종의 도전입니다. 

저 자신을 뛰어넘는 니체의 위버멘쉬(초인)를 위한... 그리고 이는 개인적인 놀이

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증가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질서를 무질

서로 만들기에 기본적으로 엔트로피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도전과 초월의지를 보이는 작가가 물리학의 용어인 

‘엔트로피’에 빗대어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엔트로피

는 그의 예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난 오월에 있었던 ‘2023 울산 현대 미술제’에서 양태훈 작가는 전시 

취지에 부합하는 작업으로 자신의 여러 작업 방식 중 하나인 파운드오브제 작업을

행했다. 미술제 기간 동안 버려진 사물을 주워 설치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작한 여러 작품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관계로 기간 중에 소실되었다. 파운드

오브제는 뒤샹에 의해 레디메이드와 같이 예술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였기 

때문에 양태훈의 작업은 뒤샹작업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파운드

오브제는 일상의 사물을 변용한다는 측면에서 앤디워홀의 유명한 ‘브릴로박스’와

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담긴 예술적 의도는 고전적 

미학에 대한 공격이고 워홀은 예술작품의 의미 발생에 외부적 요인을 끌어들였다

는 점이다. 전자는 미술계를 부정하고, 후자는 미술계에 의존적이다. 그러나 일상과

상식의 개념을 전복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하고, 더불어 

노마딕 인간

2023

주운 나무 팔레트 조각, 청바지

70(L)x110(W)x90(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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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와 부적합을 미의 체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그 

업적이 동일하다. 작가는 흥미롭게도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파운드오브제로 여긴다. 뒤샹의 레디메이드가 예술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하면서 그의 작품에 보조(assisted)나 상호

(reciprocal), 수정(rectified) 등의 수식을 붙여 분석할 만큼 

‘파운드’에도 다양한 의미 확장을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버려진 사물을 줍는(발견) 것이 될 텐데, 거기서 유용함을 발견

한다거나 자신의 감각이나 미의식, 그리고 잠재된 예술 개념의 

발견 등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작가가 사용하듯 몸을

기성품(레디메이드)으로서 파운드오브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

할까?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몸을 

관습에 길들여진 사회적인 몸이라는 차원에서 레디메이드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점점 죽어간다고(유용성을 

잃어가는) 여기는 관점에서 버려진 사물로 다루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여장을 한 작가의 행위가 젠더롤에 대한 저항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다음, 후자에 대해서는 우선 

엔트로피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엔트로피는 물리학에서 다루는 

‘열역학 법칙’의 하나로 “에너지 변화”를 뜻하며, 물질계에서 

열의 이동에 따라 감소하는 에너지 변화량을 말한다. 감소하는 

에너지의 변화량이 많을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이를 

파운드오브제에 적용해 보면, 버려진 사물이나 죽어가는 몸은 

에너지(유용성)가 감소하는 사물이며 그만큼 엔트로피가 증가

한다는 점에서 일견 동일하다. 또한 어떤 사물이 고유한 기능 

대신에 다르게 쓰이거나 차용될 경우도 원래적인 에너지 감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한편, 엔트로피는 ‘무질서도’

로 표현된다. 열이 감소한 만큼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듯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몸을 파운드오브제로 보는 작가

의 관점에서 관습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규율이나 질서를 거부

하는 작가적 태도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각 작품으로서 <에그맨> 시리즈와 

<삼다리>가 있다. 작품 <삼다리>는 기계적 구조가 거칠게 

드러나는 로우테크 범주의 조각이다. 작가는 “뭔가 기괴한 몸이

움직이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 퍼포먼스와 함께 전시함으로

써 인간은 기계보다 나은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고 말한다. 따라서 <연속>이 작가의 몸이 행하는 퍼포먼스라면 

이 작품은 기계퍼포먼스라 할 수 있다. <에그맨>시리즈는 

레진과 석고로 만들어진 비교적 형태가 단조로운 삼각뿔이나 

원형의 동물캐릭터 인형모양이 연상된다. 두 조각은 작가의 

의도와 동기가 다소 명확하고, 레진에 꽃과 닭뼈를 넣어서 

주조할 정도로 계획적이다. 그러나 형태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비정형이며, 신체 요소가 제거되어 실제 기능이 불가

능한 바로 ‘상상소’이다. 따라서 여기에도 엔트로피를 적용해 

보자면, 에그맨의 인체는 기능을 못하고 유용성이 낮은 만큼 

엔트로피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기준에서는 무능하지만 

양태훈의 예술세계에서는 유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그맨’ 이나 ‘삼다리’ 또한 관습이나 어떤 분석을 거부하는 

양태훈의 예술가적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태훈 작가는 뒤샹과 워홀의 태도와 동일하게 관습에 

저항하면서 예술가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이론적 분석에 

따르는 서사구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재기

발랄하게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기성품이

자 파운드오브제로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흙을 빚고, 버려진 것들을 조합하면서 형태를 드러내며 때론 

몸 자체로서 뛰어다니거나 말하고 낮은 포복으로 기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기준과 구분에 균열을 일으키며 

자신만의 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박 순 영 문화예술기획자
마고성

2022

Mixed media

30x8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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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023

매트리스, 안료, 나무, 바가지

가변설치

삼다리

2023

쇠, 건전지, 레진, 꽃

26.5(L)x21(W)x19(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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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2022

Mixed media

60x84cm

연결하는 마음

2022

Mixed media

60x84cm

날아간 마음

2022

Mixed media

60x84cm

동상이몽

2022

Mixed media

60x84cm

붉은 마음

2022

Mixed media

60x84cm

생경한 물

2022

Mixed media

60x84cm

너와 나

2022

Mixed media

60x84cm

바람 부는 제단

2022

Mixed media

60x8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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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맨2

2023

석고

30(L)x25(W)x30(H)cm

에그맨1

2018 

레진, 무스카리 씨앗

30(L)x25(W)x30(H)cm

에그맨 3

2023

레진, 석고

30(L)x25(W)x30(H)cm

삼각 에그맨

2023

레진, 석고, 꽃, 닭뼈

27(L)x25(W)x25(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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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1

2022

Gouache on paper 

12x15cm (126장)

모로코2

2022

Gouache on paper 

10x10cm (21장)

21일

2022

모로코 사구 모래, 주운 동물뼈 

235(L)x13(W)x73(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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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훈

Taehoon Yangah

2021

2023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겔러리 거제

Café Tissardmine, 모로코

학력

홍익대학교 조소과 박사(수료중)

Royal College of Art, Painting, 석사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활동경력

개인전

레지던시

2022 

2022

2021

착한 공존, 아트 프라이즈 강남

통과의례, KOSA SPACE

부/불화하는 관계, 서울시립미술관sema 창고

단체전

양태훈

Taehoon Yang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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